
어명소 2차관, “운송거부 멈추고,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” 

-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 착수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9일(화) 충청지역의 한 시멘트 

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잇따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

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,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

요청하는 등 물류 정상화를 강조하였다.

□국토부, 지자체,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하여 방문한 제천 

소재 시멘트 운송업체에서는 운송사의 배차현황, 화물차주의 운송

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

없이 진행하였다.

ㅇ 어 차관은 운송업체 담당자를 만나 “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업계 

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이 멈추게 될 급박한 우려가 

있는 상황에서 발동된 것이므로 적극적 배차지시와 운행 독려를 

통해 물류정상화에 협조해달라“고 당부했다.

□ 이어 어 차관은 충북 단양 소재 한일시멘트 공장으로 이동하여 

현장 집회중인 화물연대 조합원을 만나 “정부는 명분 없는 집단운

송거부로 인한 경제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

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”면서,

ㅇ ”BCT에 대해서는 일몰제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만큼 

집단운송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하고,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

재차 촉구한다“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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